
소설 부문 심사평

우리 심사위원은 소설을 심사하면서 5.18정신의 확장에 주안점을 두었다. 1980년 5월 당시의 
투쟁에 대해 새로운 질문과 발견이 문학적으로 제출된 작품들이 응모되었기를 바랬다. 5.18 
당시를 그렸다고 해도 문학적으로 새롭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5.18 40주년을 맞이하여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전국화와 세계화로 나가기 위한 전기를 마련
해야 한다. 5.18 정신의 핵심은 시민 민주주의의 확장, 인권의 보호, 국가폭력의 상처 극복과 
인간 발전 가능성에 있다고 본다. 5.18의 광주는 세계 곳곳에서 민주화 투쟁, 국가폭력, 전쟁, 
인권 차별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치유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민주주
의의 성지가 되는 것이다. 과거를 기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이 
5.18이 보편성을 획득하는 길이며 국제화로 나가는 길이다. 
그런 관점에서 작품을 찬찬히 읽은 결과, 우리는 <시크릿 박스>와 <제주, 푸른 밤바다>를 주
목했다. 
먼저 <시크릿 박스>는 화자와 두 명의 남녀 장애인이 등장하는 소설이다. 소설의 문학성은 작
품의 흐름에 따라 인간 실존이 어떻게 발전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 작품 주인공 소라가 
그러했다. 선천적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가 있는 인
물이었다. 소설의 화자는 어쩌면 ‘광주’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광주’가 세계의 상
처입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포용해야 하는 의미를 중요하게 보았다. 
<제주, 푸른 밤바다>는 예멘에 두고 온 아내 파티마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소설이다. 전쟁
과 국가폭력으로 인해 난민이 되어 떠도는 주인공과 예멘인들이 제주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
는지를 형상화했는데, 편지 형식이 주는 간절함이 눈에 띄었다. 이 작품 역시 상처입은 사람
들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실존하려고 세계와 사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각기 다른 내용과 형식의 두 작품을 두고 심사위원들은 고민에 빠졌다. 두 작품 중에서 하나
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많은 고민 끝에 두 작품 모두를 당선작으로 선정하기
로 하였다. 앞으로 당선자들에게 무한한 문학적 행운이 있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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